


작가의 말

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

좋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줘요. 

친구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.

별명보다는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.



"장독대, 어디 가니?"
"내 이름은 장조림이야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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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맞다. 맛있는 장조림이지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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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할아버지께서 울창한 숲처럼

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

지어 주셨어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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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거야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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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디 한번 잘 그려 봐라."



수업 시간이 되었어요.

"우리가 함께 벽화를 그려 볼까요?"

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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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림이와 민기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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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후, 친구들이 모였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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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후, 친구들이 모였어요.

모두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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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날,

아이들이 벽화를 보고 감탄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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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림아, 도와줘서 고마워.

그리고 장독대라고 놀려서 미안해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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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림이가 빙그레 웃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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